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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 불국토를 형상화시킨 공간이

죠. 법당안팎의그림들을한점한점독립

시켜보면그것이곧작품이돼요. 이번에

모사한미황사부처님과천불도단청등은

사찰에서만 볼 수 있던 불화들을 법당 밖

갤러리로 옮긴 셈이죠. 이번 전시로 일반

인들이불교미술을거부감없이받아들일

수있는기회가되었으면합니다.”

사찰문화재연구소 이수예 소장(42)은

‘땅끝 미황사큰부처님 서울에나투시다’

전을 기획한 장본인이다. 불화가인 그는

이번 전시에서 사찰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들과함께높이약1170㎝, 폭 486㎝에달

하는 초대형 걸개그림인‘해남 미황사 괘

불(보물1342호)’을완성해대중에공개했

다. 이뿐만이아니다. 미황사의천불도 25

점, 포벽나한도 13점, 단청문양도 114점

등총153여점을모사해11월4일까지인

사동아라아트센터서전시를열었다. 

이소장은지난 20여년동안금선사, 도

국사, 흥국사등80여사찰의단청및불화

작업에도참여했다. 특히, 지난 2007년에

는그간의노하우를응집해사찰문화재연

구소를개소하고사찰미술복원에매진했

다.  

“기존사찰단청은문화재수리기술자나

보존과학을전공하는분들이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분야를

예술적으로 잘 복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화 전공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찰문화

재연구소를개원해사찰단청을복원하는

작업을 맡게 되었죠. 최선을 다한다면 모

두가인정해줄거라생각했어요. 그 첫번

째작업이미황사단청과벽화복원이었고

미황사괘불모사까지이르게되었죠.”

이소장을비롯한불교미술전공연구원

9명은3년여에걸쳐안료분석과적외선촬

영, 디지털현미경촬영등과학적조사방

법을토대로원본의재료, 형태, 도상뿐아

니라 오염 박락 손상부분 등을 복원해냈

다. 해풍에깎여형체를알아보기힘든대

웅전안팎의단청들까지원형을완벽하게

찾아내조선후기단청과벽화들의아름다

움을그대로재현해냈다는평가를받았다. 

“모사 작업이 예술이 아니라고 하는 분

들도 많죠. 하지만 명나라 도자기를 복원

한청나라도자기가현대에와서문화재로

인정받듯모사작품도하나의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문화재 보호와 불화의

대중화측면에서도모사는매우중요한작

업이에요. 1대 1 모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모사본을공개하고진품은보관한다면문

화재보호에기여할수있겠죠.”

고등학교시절, 입시미술을준비하며책

자를 뒤적이다 불화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불교미술로진로를결정했다고하는

이수예 소장. 불모는 자신의 천직이라 여

기며 불화 단청 등 수많은 작업에 참여해

왔다. 5번의개인전과17번의단체전을가

질 만큼 작품 창작에도 최선을 다해 왔던

그는 앞으로 법당 안의 작품을 밖으로 끌

어내는작업에진력할계획이다. 

“불교미술이 종교미술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청 하나,

벽화하나를떼내면그대로훌륭한미술품

이죠. 절안에있으니종교미술이라하지만

절밖으로나오면대중들의눈길을끌만한

작품들이많다고생각해요. 불화가들이앞

으로다양한작업을통해불화의대중화를

이끌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이소장은오는 12월 24일범어사

단청을새로운모습으로재구성해대중들

을 찾아간다. “단청을 설치미술로 보여줄

생각이에요. 사찰 천정을 벽으로 내려 현

대적시각으로재구성했다고해야할까요?

많은 대중들이 이 전시를 통해 사찰 미술

이얼마나아름다운지느끼고가셨으면합

니다. 앞으로도이런작업을통해우리불

교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려나가고자 합니

다.”

정혜숙기자 bwjhs@hyunbul.com

20년동안미황사·범어사등

80여사찰불화·단청작업

“불교미술대중화에매진하고파”

이름 난 관음도량

강화 석모도 낙가산 보문사(普門寺)는

관음도량이다. 절의배경을이루는산이

름‘낙가’는 중국의 관음성지 보타락가

(補陀落迦)에서 다 온 것이며, 절 이름의

‘보문’도 관세음보살의 넓고 큰 자비를

의미하는 말이다. 신라 선덕여왕 4년

(635)에회정(懷正) 대사가금강산에서수

행하다가이곳에와서절을짓고산과절

이름도그렇게붙였다고전해온다. 

창건 이후 조선 후기까지의 역사를 알

리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창건이나

관음신앙과 관련한 여러 설화와 전설이

전해온다. 그만큼보문사는오랜절이고

관음도량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 졌다는

얘기다. 오늘날보문사는남해보리암, 양

양홍련암과더불어3대관음성지로이름

나있다. 

석굴법당과 눈썹바위 마애관음좌상이

보문사를 유명 기도처로 만든 주역이다.

석굴법당의나한상22좌는635년에인근

의 어부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눈썹바위의 마애관음좌상

은1928년에조성되었다. 그위치가서해

를넓게조망하는데, 특히일몰광경이장

엄하게펼쳐져인기가높다.    

오늘날이름난관음도량으로자리를굳

힌 보문사는 옛 선비들에게도 여전히 신

비롭고 아름다운 절이었다. 무엇보다 고

려말의석선탄(釋禪坦 ?~?)스님은시문

에 능하고 거문고 연주도 탁월했으며 여

러선비들과교류를했다. 선탄스님이보

문사에서누군가의시를차운하여칠언율

시를썼는데, 그시가〈동문선〉제15권에

전한다. 제목은‘차보문사각상시운(次普

門寺閣上詩韻)’으로 보문사 전각에 걸린

시를차운해쓴다는뜻이다.

산석평생락학행(山石平生 Z行)

차헌영득십년정(此軒ØG得十年情)

우혼앵무주변초(雨昏鸚鵡洲邊草)

운권부용해상성(雲卷芙蓉海上城)

사안어등연외원(沙岸漁燈煙外遠)

월루인어야심청(月樓人語夜深淸)

약위장반강구거(若爲長伴江鷗去)

포청창파락침성(飽聽蒼波落枕聲)

평생에울툭불툭한산길을다녔으니
이절이10년의정을담았구나.
앵무주가의풀에비가침침하고
바다위의부용성(신선이사는성)에
구름이걷히었네. 
모래톱어선의등은연기밖에멀리뵈고
달비친다락사람의말소리는
밤깊어고요하네.
어쩌면노상갈매기를짝하고
누워서물결소리를싫도록들어볼까.

스님의 시답게 차분하다. 만행을 하다

가 들른 보문사의 풍경이‘10년의 정’으

로다가오는데, 푸른수풀과바다안개가

조화를 이루고 멀리 빛으로 보이는 어선

과누각의사람말소리는고요속에잠기

고 있다. 그러한 고요 속이란 다름 아닌

선정의 삼매일 것이다. 구도자에게 그러

한 삼매야말로 최고의 즐거움이다. 그래

서 갈매기를 짝하며 물결소리 듣는 한가

한경지의사람, 무위진인이되고싶은것

이아니겠는가? 

해상천운선로통(海上穿雲線路通)

옥호광투수정궁(玉毫光透水精宮)

안전렴염유리벽(眼前 Ł瑠璃碧)

설상분명함담홍(舌上分明 p 紅)

정대장엄무량수(頂戴莊嚴無量壽)

수회마무선재동(手回摩撫善財童)

회선감발수창옥(回旋紺髮垂蒼玉)

엄영원광요채홍(掩映圓光繞彩虹)

바다위에구름을뚫어
외줄길이통한곳에
미간의옥호광이
수정궁(강화(江華)의바다)을꿰뚫네.
눈앞엔넘실넘실새파란유리판
혀끝엔분명히붉고붉은연꽃.
머리위엔장엄한무량수를이었고
손을돌려선재동자쓸고어루만지네.
곱슬곱슬파란머리털푸른옥드리운듯
비치는원광은오색무지개두른듯.  

‘보문사’라는 제목의 이 시는 고려 고

종 때의 문신 이수(李需 1214~1259)의

시다. 〈동문선〉제18권에 전하는 칠언배

율인데, 시 전체는 40행에 이르는 장시

다. 시의내용은관세음보살의덕을칭송

찬탄하고, 관음도량 보문사의 정취를 담

아더욱장엄하고아름다운맛을낸다. 거

기에 신심 깊은 불자들이 불공을 올리는

모습을보며그복덕이영원하길비는근

엄한정서로마무리짓는다.

긴 시로 읊은 자비와 지혜

같은 시대의 문신 이장용(李藏用

1201~1272)도이수의시를차운하여40

행의칠언배율을썼다. 제목이‘이수의보

문사 시를 차운하여(次李需普門寺詩韻)’

이다. 이장용의시역시〈동문선〉제18권

에전하는데, 앞의한대목을보자. 

절단창명일위통(截斷滄溟一葦通) 

오운심처범왕궁(五雲深處梵王宮)

부림옥경징징벽(俯臨玉鏡澄澄碧)

선읍금륜섬섬홍(先 S金輪閃閃紅)

광객여금무하로(狂客如今無賀老)

고승자고유천동(高僧自古有天童)

지령홀작비미우(地靈忽作 微雨)

곡밀시성경각홍(谷密時成頃刻虹)

창해를썩갈라쪽배가통하는곳
오색구름깊은속에절이우뚝솟았네.
굽어보니옥거울이맑디맑게푸르고
먼저솟은금바퀴는번쩍번쩍붉은빛.
광객으론지금세상에하로같은이없어도
고승은예로부터천동이있네.
지령이문득가랑비를보내는데
골짜기깊숙하니무지개가금시뻗네. 

이 시는 관음도량 보문사의 풍광을 묘

사하면서관세음보살의위덕에귀의해살

아가는사람들의신심과원력을노래하고

있다. ‘하로’는당나라초기의시인하지

장(賀知章 677~744)을 말한다. 그는 말

년에 사명산(四明山)에 살며 스스로‘사

명광객(四明狂客)’이라 칭했다. ‘촌동’은

중국 진나라의 고사에 의한 것으로 아주

길한절터, 여기서는보문사를뜻한다. 

누워서물결소리싫도록들어볼까

우리나라3대관음도량의하나로늘기도객과관광객이끊이지않는보문사.

임연태시인山寺에깃든선비의詩心
43 강화 보문사 上

이수예소장은불교미술이사찰밖으로나와대
중과친숙해져야한다고강조한다.

“불화는종교미술아닌예술작품”

사찰문화재연구소이수예소장은다양한불화작업으로불교미술의대중화를시도하고있다. 최근에는장곡사괘불탱작업에매진중이다.

해남미황사괘불모사도(부분)

사찰문화재연구소

이수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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